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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호주, 2016년 기준 산업재해 통계 발표

 ‘16년 기준 사망자는 182명이며 업무상사고 사망십만인율은 1.5, ’07년 대비 49% 감소1) 

  - ‘14/15년 기준 업무상사고 및 질병 발생률은 ’05/06년 대비 29% 감소

▢ 업무상 사망사고

ㅇ 최근 14년간 사고사망십만인율(이하 “사망률”)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‘16년

사망률은 가장 높았던 ‘07년 대비 49% 감소한 1.5로 나타남
* 질병, 자연재해, 자살,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제외

[그림 1] 2003-2016 사망자수 및 사망십만인율 추이

ㅇ 여성대비 남성 사망자가 높음(92% 점유)

[그림 2] 성별 사망자수 및 사망십만인율

1) 출처 : Key Work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Australia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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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55-64세와 65세 이상 연령대의 사망률은 각 2.6, 5.3으로 나타남

[그림 3] 연령별 사망자수 및 사망십만인율

ㅇ 발생형태는 차량 관련(45%),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힘(29%), 떨어짐 등(14%),
전기열 및 기타 환경요인(11%), 소음 및 압력(1%) 순으로 나타남

[그림 4] 발생형태별 사망자 분포

ㅇ 직종별 사망률은 기계조작 및 운전(8.2%), 육체노동(3.4%), 관리자(1.6%) 순으로
나타남

[그림 5] 직종별 사망십만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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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산업별 사망률은 농림수산업(14.0%), 수송·우편·창고업(7.5%), 전기·가스·수도·

쓰레기 처리업(5.8%) 순으로 나타남

[그림 6] 업종별 사망십만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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▢ 업무상 사고 및 질병

ㅇ 1주일 이상 휴업재해(이하 “중상 재해2)")율은 지난 10년간 지속 감소

- ‘14/15년 기준 중상재해율은 ’05/06년 대비 29% 감소

[그림 7] 10년간 심각수준 재해

ㅇ 업무상 사고 및 질병 통계 요약

- 백만 근로시간당 중상재해율은 5.6, 주당 근로 손실시간은 5.2, 사고당

보상금액은 $10,800(900만원)

[그림 8] ‘15/16년 산재통계 요약

2) serious clai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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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발생형태로는 신체손상(39.3%), 떨어짐·넘어짐·미끄러짐(23%), 움직이는 물체에

부딪힘(15.4%), 업무상 스트레스(5.8%) 순으로 나타남

[그림 9] 발생형태별

ㅇ 사고·질병 유형별로는 외상성 관절/인대 및 근육/힘줄 관련 재해(43%),

절단/부상/장기손실(16%) 순으로 나타남

[그림 10] 사고·질병 유형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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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신체부위별로는 팔(26%), 다리(23%) 순으로 나타남

[그림 11] 신체부위별

ㅇ 직업별 중상재해율은 육체노동(17.7), 기계조작 및 운전(11.1) 순으로 나타남

[그림 12] 직업별 중상재해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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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업종별 중상재해건수(백만근로시간당)는 농림수산업(8.9), 제조업(8.4) 순으로 나타남

[그림 13] 업종별 중상재해건수

ㅇ ‘12/13년 기준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비용은 $618억(51조원)으로 ’08/09년 대비 2% 증가

- 신체일부 결함($462억), 장기결근($65) 순으로 점유

[그림 14]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비용발생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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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노동자 업무환경 웰빙을 위한 영국의 노력

 영국, 업무환경이 생산성이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하고 정신 건강 

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 지원 중요성 강조

ㅇ 이달 초 영국심리사회학회(BPS)3)에서 발표한 보고서 ‘일의 심리학 : 작업장 웰빙과

생산성 향상’은 노동자의 작업 환경, 실업자를 위한 복지 시스템과 국민의

정신건강 간 상관관계를 조명함

-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장 환경을

고려한 대책 (evidence-based intervention) 도입을 권장

- 업무 분장, 업무 강도 모니터링과 작업환경(웰빙) 향상에 노동자가 적극

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

ㅇ 본 보고서의 저자인 사포드대학교 Ashley Weinberg 부교수는 사람이 일을

할 때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

“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. 일은 사회정체성 구축에 중요한 요소며

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. 연구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은 심리적 건강 문제를

겪는 비율이 낮습니다.”

ㅇ 영국심리사회학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웰빙 사업장을

조성하기 위해 영국안전보건청의 스트레스관리기준4)과 영국국립임상보건

연구원5)의 관리자 지침서6)를 준수할 것을 권고

HSE 관리기준 - 스트레스(Management Standards - Stress)

-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우수 사례 등 권고 사항 제공

- 업무 설계에 필요한 여섯 가지 주요 분야(수요, 조절, 지원, 관계, 역할, 변화)를 설명

NICE 관리자 지침서

- 지침서는 작업장 웰빙을 결정하는 경영진의 역할과 노동자가 본인 업무를 계획하도록 더 많은

권한을 줄 필요성 등을 설명

3)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(BPS) 
4) Stress Management Standards
5)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(NICE)
6) Workplace health: management practices(NG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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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

ㅇ 또한 정신적·육체적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노동자는 사업주 및 동료의

지원이 필요함을 강조

-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업무, 비계획적인 일, 위험한 작업 환경은 정신 건강

문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

ㅇ 한편 BPS는 영국 노동자의 약 10%가 ‘신경다양성’을 겪고 있다고 추정하고

사업주는 이러한 노동자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

- 신경다양성*은 근로자의 사고력, 집중력, 기억력 및 충동억제력에 영향을

미치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벼운 증상에서 투렛증후군**과 같은

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함

*신경다양성

- 1990년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로 자폐증, 난독증, 사회 불안증 및 주의력결핍

과잉행동장애(ADHD)등의 증상을 아우름7)

**투렛증후군

- 얼굴 찡그림, 코·안면·머리 경련, 발구름 등 틱 증상과 함께 반복되는 무의식적 행동에 의해

특성화된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유전병

- 영국 BBC2 방송은 11월 27일부터 연속기획시리즈 ‘아직 일할 수 있는 나

(Employable me)’를 방송. 뇌졸중을 겪은 뒤 투렛증후군과 같은 신경다양성

문제를 겪고 있는 8명의 삶을 조명

· 사업주나 동료의 도움이 뒷받침

되면 신경다양성을 겪고 있는

노동자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

수 있음

<시 사 점>

 ◇ 최근 영국에서는 작업장 웰빙이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

관심을 갖기 시작

- 정신 건강 장애 극복을 위해 사업주와 동료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

하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고려한 건강 증진 활동 전개 필요

7) 출처 : http://mediasr.kr/archives/37743
8) 사진출처 : 구글(http://patienttalk.org/employable-me-take-part-in-a-tv-show-helping-people-on-the-autism-spectrum-find-employment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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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  첨   국외 단신

▢ 미국 노동통계청, 2016년 산재사망사고에 관한 데이터 발표9)

 ㅇ 미국 노동통계청10)의 2016 산재사망사고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산재사망자는
5,190명(3.6명/정규직노동자 10만명당)으로 전년(4,836명, 3.4명) 대비 7% 상승
- 3년 연속 상승세 유지,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
- 자영업11)자의 사망률은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약 20% 차지 [그림1]참조

 ㅇ 사고 유형별로는 운송재해12) 40%(2,083건), 직장 폭력 및 사람 또는 짐승에
의한 부상 23%(866건) 순으로 나타남
※ 사망자 4명중 1명은 운송재해로 인해 사망

- 유해위험물질 및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재해는 전년대비 22% 증가
- 화재 및 폭발 재해는 전년대비 27% 감소 [그림2]참조

[그림 1] 2003∼2016 산재사망자수 [그림 2] 사고 유형별 재해자수

 ㅇ 노동자의 마약성 제제 과다복용은 전년대비 32%(165건 → 217건) 상승
- 트럼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‘국가 공중 보건 비상(National Public

Health Emergency)’을 선포, 관련 부처 및 개선 방안 마련
- 미국산업안전보건청(OSHA)은 법 집행, 법률 준수 지원, 교육 및 훈련 등을
통해 문제 개선 방안 지원 예정

9) 글·그림 출처 : http://www.osha.gov/news/newsreleases/trade/12192017
10) Bureau of Labor Statistics, U.S. Department of Labor
11) Self-employed workers
12) Transportation Incidents


